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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정복 시장, 우리나라 관문 인천공항 방역상황 점검

-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찾아 검사ㆍ확진자 이송상황 점검, 근무자 격려 -

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

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방역상황을 

점검했다.

인천광역시는 1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ㆍ운영 중

인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과정과 확진

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.

유정복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“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 루

트를 기존 4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인천시가 대

한민국 방역의 최전선이 됐다”며, “인천공항에서의 방역이 무너지

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

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

- 2 -

이어, “방역에 있어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 

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”며, 

“만일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력해 초

강력 대응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아울러, “인천시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최대한 협력

해 대한민국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

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공항 검사센터 점검을 마친 유 시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

로했다.

한편, 정부는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

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을 강화하고,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

있다.

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는 단기체류자(90일 이내) 유전자 증폭검

사(PCR)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, 1월 5일 0

시 기준으로 지난 2일 이후 입국해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917

명 중 23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6.1%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.

<관련사진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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